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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섬유기업, 아시아 중심 사업전략의 “키워드” 

⎼현지의 “파트너” <1/3>

이상할 정도로 원료값이 높이 오르고, 중국에서는 인건비가 계속 오를 뿐만 아니라 노
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일본의 섬유산업이 전제로 해온 생산체제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다다랐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내 섬유제품 시황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상태이다. 생산비용은 오르고 제품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심한 수급의 불균
형상태에서 섬유메이커의 사업전략도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몰려 
있다. 새로운 제조와 판매의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섬유부문 소재메이커에게 
알아봤다.

◎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소재메이커”들은 “중국에서 생산하면서 저가만을 대하던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고 모
두들 말하고 있다. 인건비는 오르고 노동력은 부족하게 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원료값까
지 놀랄 만큼 올랐다. 현재 면사 등 섬유원료는 중국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구미로의 수출 뿐 아니라 내수가 왕성하게 되어, 중국의 섬유제조
업은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으로 부터의 오더는 로트가 작
고, 품질 면에서의 요구는 까다로우며, 무엇보다도 성수기에 임박하여 주문하므로, 아주 
매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상황은 특히 봉제에서 뚜렷하다. 중국에서의 CMT(봉제부자재 포함 가공비
용)은 계속 급격한 상승커브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소재메이커의 제품사업도 큰 손해를 
입었다. 중국에서 봉제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주목을 받고 있
는 것이,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의 아세안(ASEAN) 여러 나라와 방글라데시
가 되겠다.

아세안 여러 나라가 새로운 봉제거점으로서 다시 평가받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소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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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가 계속 충실하게 인프라를 정비해온 것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
아와 타이는 방적부터 직포, 염색가공까지 관계회사가 있으며, 소재배경이 튼튼하다는 점
이 있다. 다년간에 걸친 실적으로 현지에서의 일본계 섬유기업에 대한 평가가 높다. 

또 하나는, 동남아시아가 주목을 받는 요인은 환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
으로 원료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르는 것도 신흥국에서는 공통된 현상인
데, 중국의 경우는 “인민폐(위안화)”도 오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아”가 
비교적 싸다. 어떤 방적의 제품사업 담당자는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태국의 바트, 베트남
의 동 통화 등 현지통화의 외환율을 고려할 때, 동남아시아에서의 봉제비용은 엔환산(円
換算)이나 달러환산에서는 중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고 말하고 있다. 적
어도 앞으로 계속 오르는 것이 확실한 인민위안과 비교하면 아직도 엔고와의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섬유메이커는 동남아시아의 봉제를 더욱 빠르게 늘려나가
고 있다. “다이와보노이”는 인도네시아의 중부 “쟈와”지구에 새로운 봉제 자회사를 설립
하기로 하였다. “후지보 홀딩스”는 주력인 이너브랜드인 “BVD”로 중국협력공장에서 생산
하던 것의 일부를 “태국”으로 옮겼다. “구라보”는 태국, 인도네시아의 자회사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봉제지점을 정비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방글라데시”의 합판봉제회사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시키보”도 베트남에
서 니트 봉제를 급속도로 늘리고 있다. 적어도 생산 면에서는 일본과 동남아시아가 일체
화함으로써 더욱 강해지는 것이 확실하다. 일본․아세안이 “포괄적 경제 연휴협정”도 순풍
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


